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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온타리오 호수의 지역사회에 홍수 방지 자원 배치 지시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미리 216,000개의 모래주머니와 

다수의 샌드배거 배치  

  

주 정부기관은 수위 상승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며 대기 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호수 수위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홍수 

위협으로부터 온타리오 호수 부근의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 배치를 시작하도록 

주 정부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캐나다에 수 건의 홍수가 발생한 후, 호수의 현재 수위가 

평균보다 1피트 이상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국제연합위원회(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 IJC)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인트로렌스 강에 위치한 모세스 손더스 

댐(Moses-Saunders Dam)의 방류량을 줄였습니다. 북동부의 강수가 예상되고 아직 

방류량 증가에 대한 발표가 없는 가운데, Cuomo 주지사는 지방정부가 이러한 

사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 온타리오 호수의 수위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그 결과 해안 주변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잠재적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주위를 기울인 상태에서, 우리는 온타리오 호수 주변의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자원을 배치하고 수위 상승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Cuomo 주지사는 국제연합위원회(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에 편지를 

보내, 홍수 방지를 위해 온타리오 호수 시스템의 방류량을 최대로 올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7년 홍수 발생으로 인해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이 고통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수위가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었고 향후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잠재적인 홍수의 위협으로부터 주택 보유자 및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지역에 주의 자원을 미리 배치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State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지역 파트너와 함께 정규 예방 조치 조정을 시작했으며, 홍수 발생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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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호수 주변을 따라 필수 대응 및 회복에 필요한 자산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총 216,000개의 모래주머니를 카유가, 제퍼슨, 먼로, 나이아가라, 

올리언스, 오스위고, 세인트 로렌스, 웨인 카운티 등의 전략 지점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은 또한 필요한 경우 호수 주변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6,771 피트의 아쿠아댐을 배치하도록 준비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전문가들은 수위 상승으로 

인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특정하기 위해 수위 예상에 대한 

국제연합위원회(IJC) 데이터 및 보고서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의 승인을 받은 

스태프들은 지자체 및 부동산 소유자들을 도와, 수위 상승과 바람으로 인해 높아진 

물결로부터 자산을 안정화하고 필요한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7년 높은 수위로 인해 환경보존부(DEC)는 온타리오 

호수, 나이아가라 강 하류, 세인트 로렌스 강 주변을 따라 높은 수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조치 및 보호 조치로 3,000건 이상을 승인했습니다.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는 

현재 12명으로 구성된 작업팀 2개를 파견했습니다. 작업팀 구성원들은 자격을 갖춘 

수감자들로,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합니다. 윌러드 약물 치료 센터(Willard Drug 

Treatment Center)에서 파견된 인력이 뉴욕 소더스의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시설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은 뉴욕 힐튼의 뉴욕주 

교통부(DOT) 시설에서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OCCS)는 향후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작업팀을 투입할 여력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에서 파견한 작업팀과 

협조하여 온타리오 호수와 인접한 8개의 카운티의 교통부 시설에서 진행 중인 

모래주머니 작업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웨인 및 먼로 카운티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말 이미 10,000개의 모래주머니를 채워 배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Todd Westhuis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적인 스태프들은 모래주머니를 준비하여 호수 주변을 따라 높은 수위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각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 교통부는 지방 도로, 교량, 지하 배수로, 배수 

시스템 등 홍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역 파트너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New York State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Patrick A. Murphy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심각한 홍수의 위협은 과거 수 년에 걸쳐 온타리오 호수 주변의 지역사회에 

새로운 현실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는 

자연재해 해결을 위해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비상 

관리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지역 파트너들과 소통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보존부(DEC) 직원들은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온타리오 

호수 및 세인트 로렌스 강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극심한 강수 및 홍수가 더욱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Cuomo 주지사는 뉴욕이 해안 지역의 재해 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수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택, 기업, 지역 인프라 등에 피해를 입힌 온타리오 호수와 세인트 로렌스 시웨이에서 

발생한 2017년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 Cuomo 주지사와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모래주머니 수백만 

개와 수천 피트 규모의 임시 댐 지원 등을 포함하여 수위를 모니터링하고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카운티 파트너 및 현지 파트너들과 공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지사는 

먼로, 카유가 카운티 등 홍수로 영향을 받았으나 주지사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래 

선언 지역에서 빠져있었던 카운티를 성공적으로 연방 재해 선언 지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뉴욕주는 또한 온타리오 호수 및 세인트 로렌스 강 주변 지역에 9,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복구 프로그램은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 중소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원조 공약 4,500만 달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이전의 구호 활동을 강화하고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주정부 및 

지자체 시설 프로그램(State and Municipal Facilities Program)의 500만 달러 지원금 두 

번으로 보완되었습니다. 2018-19 뉴욕주 예산은 복구 프로그램에 4,0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포함합니다. 복구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해안 재건, 안정화, 홍수 당시의 비상 

복구를 위한 보상, 방파제 재건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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